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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창12:1-3)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The text shows the moment when Jesus judges at the end 
of the world.

1. The sheep and goats are separated on the right and 
left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and he will 
separate the people one from another as the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He will put the sheep on his right 
and the goats on his left" (v.32-33).

The sheep on the right and the goats on the left mean those 
who inherited God's natio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demons and their followers who will go to the perennial hell. 

As we know well, the sheep are mild and obedient to their owner. On the 
other hand, the goats are stubborn and naughty to their owner. 

2. The standard of the sheep and goats 
separated on the right and left

Jesus categorized the sheep and goats 
according to saints' good deeds, in other 
words, treating strangers, the deeds of taking 
care of neighbors, and visiting trapped 
people, etc. (v. 34-36). When they asked Jesus 
when he did good deed and evil deed, Jesus 
involuntarily answered that what you have 
done for one of the least persons is like what 
you have done for Jesus.

However, Jesus never emphasizes the 
salvation of deed. A series of good deeds that 
Jesus said is the reasonable fruit of a saved 
person. The only thing that he mentioned 
fruit means that because of seeing fruit, we 
know its root. 

The standard of the sheep's and the goat's 
classification is only our belief. In that the 
way that we find out whether our belief is 
true or active is the way see the root of fruit, 
the most clear fruit takes care of those who 
are alienated, the poor, the sick, and those 
who are imprisoned with the name and love 
of Jesus. 

3. The award that the sheep receive and 
the punishment that the goats receive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nation 
of God prepared for the saved people. And those who can enter there 
must believe the salvation by cross and have the fruit of salvation with 
the confession of salvation. On the other hand, what is the punishment of 
the goats? Just as the kingdom of heaven clearly exists, so the hell of pain 
and curse clearly exists. Though people worship, volunteer, and do many 
religious actions, it can only be formal, but there is no fruit of Gospel. 
They are the people who live their lives to seek their own glory, in other 
words, the goats have no choice but to fall in the fire of hell.

My beloved Christians,
By receiving grace of salvation given by God, bearing fruit of love 

and relief, visit of stranger, and good work, individually and in churc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fully enjoy eternal life in God's n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en Did I do It?
(Matt. 25:31-46)

마태복음 강해

본문은 세상 끝 날에 있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 좌우로 갈리는 양들과 염소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
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
리라”(32-33절)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는 각각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
의 나라를 상속 받은 자들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예
비 된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갈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
는대로 양은 온유하고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반면 염소는 고집이 
세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 좌우로 갈리는 양들과 염소들의 기준

예수님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선행, 곧 나그
네 대접이나 착한 마음, 또는 이웃을 돌보고 갇
힌 자를 가서 보는 등의 행위를 들어 양과 염소
를 분류하셨습니다(34-36절). 예수님은 저들이 
언제 선행 또는 악행을 했는지 묻자 부지불식
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결코 행위구원을 강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련
의 선행들은 구원 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
다. 다만 열매를 말씀하는 것은 열매를 보므로 
그 뿌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
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생동하는 
믿음인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길은 열매를 보는 
길밖에는 없는데 믿는 자의 가장 뚜렷한 열매
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구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3. 양이 받는 상과 염소가 받는 벌

천국은 창세로부터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해
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 구원을 믿어야 함은 물론 구원
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염소들이 받는 벌은 무엇
입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고통과 저주의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도 많이 
하지만 형식만 있을 뿐 복음의 열매 없이 오직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곧 염소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의 열매, 구제의 열매, 소외된 자들을 찾아보는 선한 사역의 열매들을 풍
성하게 맺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
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요? 
(마  25:31-46)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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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5)

(문 175)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

은 정확히 몇 명이었습니까?

(답) 사도행전 7:14에서 스데반은 요셉에 관

하여 말하면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

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 사람을 청하였

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1-5에 

의하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

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

두 칠십인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데

반은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것인가요?

창세기 45:26-27은 이 문제에 좀 더 구체적

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 육 명이니 이

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

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

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었더라”

고 했습니다. 설상 요셉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낳은 자는 아홉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6명

과 9 명을 합치면 75명이 될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을 인용한 스데반은 그래서 요셉의 두 아

들보다는 아홉 아들을 계산하여 도합 75명이라 

한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

임은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당시 (주전 약 1876

년)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엔 7세, 5세였기 때문

에) 야곱이 그곳에 온 후 17년이 지나 애굽에서 

죽을 때 즉 므낫세가 25세, 에브라임이 22세가 

됨으로 그들은 일곱 자녀를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명 설이나 75명 설 모두 옳은 답

이지만 계산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달리 표현된 

것뿐입니다. 야곱의 12아들과 손자들이 52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이미 증손자가 4

명이니 도합 68명이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낳았으므로 애굽으로 이주한 자는 66

명입니다. 그러나 70인역 에서는 요셉이 낳은 7

명의 아들을 더하고 야곱과 그의 아내를 전체 

수에 넣음으로 75인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46:27, 출1:5, 신10:22에서는 애굽

에 간 자가 모두 70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

해서 야곱의 손자들이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70인으

로 계산된 마조라 사본에서는 야곱의 증손자

를 4명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

느 부분도 역사적 사실과 마찰되지 않았습니

다.(이 질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종

윤의 창세기 II(필그림 출판사 1997), PP. 378-

385를 참조할 것).			 

			   (다음 주 계속)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

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

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오늘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

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드

린다.

I · II · III 부 예배-성찬식/ 맥추감사헌금 드려

오늘은 '맥추감사절'

오늘 교구 헌신예배 시에는, 교구위원회의 섬김위

원들뿐만 아니라, 1교구부터 16교구까지 모든 교구

의 성도들도 본당 2층과 3층의 지정된 각 교구의 좌

석에 앉아 예배드린다. 

특별히 특송 시에는 박정선 장로의 지휘로 찬양예

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하나님께 찬양함

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오후 4시까지 본당 2

층과 3층에 지정된 각 교구의 좌석에 앉아, 특송연습

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후

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오늘부터 받

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

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ㆍ직

원ㆍ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

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

명서)를 7월 15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

다. 2015년부터는 제출서류에 -재정상태확인서(건

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추가하여 선발토록 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

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

신청마감 : 7월 15일(수) / 수여식 : 8월 2일(주) 찬양예배시간에

교구 헌신예배 특별찬양

2015년 후반기 장학생 선발

2015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금년도 제7회 장로교의 날 집회가 7월10일(금) 오후3시 한국교

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종로구 대학로3길 29)에서 열린다. 

2015년 대한민국 광복70주년을 맞아 ‘사랑으로 교회, 사회, 남

북의 통일을 이루어 가는 한국장로교회가 되기 위해 장로교전통

예배를 통해 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를 선언하고 비전70의 대

국민사랑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나라 국민출애굽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장로교 목회자, 장로교 지도자, 일반 성도 

1,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설교

를 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

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사랑부 • 디아스포라부를 시작으로 : 7월 11일(토) -

- 7월 10일(금) 오후 3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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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구특별찬양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

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

節)이라고도 불렀습니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

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

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

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

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

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

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

(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

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

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

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

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

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맙시다. 

				             (편집부)

2015년 5월 31일 주일부터 5주

간 계속된 교구별 특별찬양을 준비

하기 위하여 때로는 주말에 때로는 

이른 아침까지 모든 교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 다하여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

니다. 

1년전 세월호 사고로 한마음 한

가족 축제가 열리지 못하여 많이 아

쉬웠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나타난 ‘메르스’병으로 많

이 염려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성숙된 신앙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열심히 많

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강대상 앞을 가득 메워 뜨겁

게 찬양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큰 기쁨이 되었습

니다. 

순종하므로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과 약속한 것 반석되신 주님만 믿고 

순종할때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

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인선 장로
(교구위원장)

1, 16교구

3, 8, 14교구

12, 13교구

2, 9, 11, 15교구

4, 5, 6, 7, 10교구



     
④ 2015년 7 월 5 일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6일(월) 미래한국 미디어 이사회 8일
(수) 제41회 전국장로연합회수련회 강의 9일(목) 경기노회
26회하계수련회 및 일일부흥회 설교 10일(금) 제7회 장로
교의 날 예배설교를 한다. 11일(토) 새한국국민운동 상임.공
동대표 연석회의에 참여한다.

■ 교역자 휴가: 유문건 목사(7.6-11)  대행 황광 목사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야 선교회(7.5)
                            모세 선교회(7.12)■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태수 집사 김은희 권사 가정
                                 (자녀결혼감사드리며)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7회 장로교의 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와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가는 
한국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사랑부와 디아스포라부를 시작으로 7-8월에 계속
되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각 부서에 하나
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3. 인도 비전트립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
하게 거둘 수 있도록

2015 비전트립

교회 직원 모집
-식당근무 1명, 방송실 1명-

교회 직원을 모집한다.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1

명과 방송실 직원 1명이다. 제출서류는 세례교인 

확인서 1통,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이다.

교회1층 사무국에  2015년 7월19일가지 제출

하기 바란다.

B.M.W. 운동

상반기 회계 감사 실시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2015년 상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찬양대,

교회학교 등 각 해당부서 회계 담당자는 회계장

부를 정리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

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여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0장15

절)”

인도 비전트립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척박한 땅, 

빈부를 결정짓는 카스트제도가 존재

하고, 힌두교가 삶의 문화를 지배하

는 땅인 인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15년 하계 인도 비

전트립팀은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로지역 우상식

선교사가 사역하고 계시는 나가나할리 교회를 중심

으로 선교사님이 후원하시는 현지 가정교회인 딘네

교회,니모처나교회와 서울교회의 지원으로 더 큰 사

역을 위해 새로이 건축되고 있는 치그라푸라 지역의 

제2아가페 센터 지역에서 8/1(토)부터 8/8(토)까지 7

박8일간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시설사역 등으로 복

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선교사가 아니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도의 잃

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원

합니다. 성도님들도 인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목

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보내는 선

교사로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음의 물품들이 필요하

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이 현지사역에 

필요하므로 후원하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무국

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후원

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봉투에 “인도 비전트립 후원

금”이라 적고 목적헌금으로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찬조 및 문의 : 단장 박종권 집사 010-8537-

7325, 회계 임미경 집사 010-3370-8559) 

-선교사님 요청 물품

빔프로젝트, 복합기(잉크관계로 현지구입 50만원

예상), 학용품(색연필12색 50개), 노란색티셔츠 40개

(치수3,5호)

-기타 현지사역 필요 물품

모기장(1인용 원터치 30개), 모기약, 상비 의약품

(타이레놀, 항생제, 구충제, 뿌리는 파스 또는 맨소래

담), 운동용품(축구공, 배드민턴 라켓세트 등), 어린이

용 장난감, 문구용품(색연필,크레파스,노트,볼펜 등), 

중고 손목시계(배터리 교체후), 헌옷, 신발 

박종권 집사
(비전트립단장)

진교남 박현영 서은석 채교천 정금희 김칠문 박상운 원명
희 정연택 이현숙 이갑수 최향숙 장동철 임귀순 김종철 이
삼정 김철주 이진숙 이영재 안준홍 이창희 박인규 육순자 
이한륭 신종건 이선자 이종창 안창휘 홍승전 유관모 정봉
금 박석현 김점숙 남태영 구연복 김예환 김효순 유덕자 이
성애 홍현미 강신행 류기승 박경희 정병무 이덕빈 정애신 
주선영 김미자 문희옥 문분순 송인현 이미연 이우식 박광
수 김정자 정복순 신정순 김복임 조봉자 유혁근 김태기 홍
성근 조복자 김해수 박공순 김양경 백경애 오교식 김규환 

박세윤 곽태수 신성균 조민자 김영현 문경덕 이선희 임병
석 장양일 전미경 한문영 유묘종 김경숙4 박혜선 이유성 
손용문 민의랑 박연옥 김정제 신충균 김정숙8 곽 숙 정임
숙 임순자 임윤자 조상계 안선광 이은상 임종태 고영숙 노
성태 김명자 이유희 임우택 최명남 김지은 김신애 최화옥 
김선자 문가자 김경자 박용성 백운선 최죽희 황현숙 박동
희 손지희 이은옥 박형수 하숙 이은희 전봉길 임선영 김현
관 마은숙 유근종 박희서 이태원 이종욱 이재경 이윤자 이
순용 최정환 윤금자 최경분 서양지 이은신 이채봉  (137명) 

2015년도 신앙강좌부 제1학기 수료자 명단


